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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약 같은 한 그릇, 진하고 구수한 국물 맛 일품

세리토스 <언니네 맛집>… 아침 7시부터 영업

한국 음식 가운데‘뼛국’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. 

바로 설렁탕이다. 소의 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에 잘 

삶은 고기를 넣은 설렁탕은 예로부터 보약 한 첩에 

비견되기도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

되는 음식이다. 

설렁탕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

국물이다. 설렁탕의 국물이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

서는 질 좋은 소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야 한다. 하지

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. 같은 재료로 같은 시간 동

안 고더라도 물의 양과 불의 세기에 따라 그 맛은 

달라진다.

<언니네 맛집>의 설렁탕은 최고급 송아지뼈를 40

년 경력의 주방장만의 노하우로 고아 내 그 구수함

이 일품이다. 여기에 밥을 말아 푹 삶아진 고기 한 

점과 함께 한입 머금고 깍두기 한 점‘아사삭’깨물

으면 몸으로 느끼는 그 맛의 조화에 행복함이 몰려

오고 뚝배기를 들고 구수한 국물을 들이키면 삼 년 

묵은 체증이‘쑥’내려가는 기분이 들 만큼 속이 시

원해진다.

<언니네 맛집>의 특별한 국물 음식은 비단 순댓

국이나 설렁탕에 국한되지 않는다. 

가장 대중적인 한국 음식이어서 더욱 특별해야 손

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갈비탕과 감자탕

을 비롯해 시원한 국물하면 떠오르는 동태탕, 아구

탕 등도 40년 경력의 주방장의 손끝을 거치면서 더

욱 특별한 <언니네 맛집>만의 맛으로 탄생했다. 여

기에 더위를 물리치는 냉면과 열무국수, 콩국수까지. 

마치 어머니의 밥상을 마주한 듯 정성 가득한 상차

림이 더해져 그 맛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.

소주 한 병에 4.99불이니 순댓국이든 설렁탕이든 

안주 삼으면 15불이면 풍족하게 즐길 수 있다. 얼마 

전 새 주인이 된 사장님의 푸짐한 인심은 덤이다.

단체 도시락과 케더링 주문도 할 수 있다.

아침 7시부터 문을 연다.

▶ 문의: (562) 860-8285

▶ 주소: 19143 Bloomfield Ave.

               Cerritos, CA 90703

세리토스 <언니네 맛집>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

는 음식이 있다. 바로 순대이다. <언니네 맛집> 순

대는 남가주는 물론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들도 일

부러 들러 맛을 보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세를 

타고 있다. 돼지의 뼈와 살을 푹 고아 특별한 노하우

로 잡냄새를 제거하고 부추와 쌀국수를 더해 맛의 

풍미를 더한 <언니네 맛집> 순댓국은 먹을수록 맛

의 깊이가 온몸으로 전해진다.

뼈를 삶은 물,‘뼛국’은 탕 문화가 발달한 한국 음

식의 기본이 된다. 한때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

살코기 대신 뼈를 고아 먹는 것은 가난 때문이라는 

오해를 사기도 했던‘뼛국’은 이제는 이곳 미국 사

람들에게도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. 허핑턴포스

트는 일부 미국 식당들은 뼛국을 상시 준비해 팔고 

있다며“뼛국이 기적의 국물까지는 아니지만 건강

에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. 뼈에 있는 콜라겐은 섭취

하는 사람의 골절상과 피부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

이 될 수 있다.”고 보도하기도 했다.


